
99.99%가 공기인 초경량 금속 개발
스티로폼 무게의 1/100 … 배터리 전극에서 충격에너지 흡수용으로

스티로폼 무게의 1/100인 초경량 금속이 개발됐다.

사이언스데일리는 미국 과학자들이 99.99%가 공기로 채워지고 나머지 0.01%만 고체인 밀도 0.9mg/cc의 금

속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새로 개발된 금속은 민들레 홀씨 위에 올려놓아도 홀씨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고 발표했다.

학자들은 “머리카락의 1/1000 두께의 벽으로 둘러싸인 튜브들을 격자형으로 연결한 구조 때문에 초경량이

가능해졌다”며 “구조 때문에 50% 이상의 변형으로부터 완전히 원상을 회복하는 탄성과 극도로 높은 에너지

흡수율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물체의 크기가 나노 수준으로 작아지면서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극소형 격자구조를 맞

춤식으로 결합시키면 단 하나뿐인 다공질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리 에펠탑이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같이 구조에 따라 가볍고 중력 효율이 높은 건축물이 가능

하다”며 “같은 개념을 나노에 적용함으로써 경량소재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물질은 미국 국방부 국방첨단연구사업국(DARPA)의 프로젝트로 태어났으며, 배터리 전극이나 음향

ㆍ진동ㆍ충격 에너지 흡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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